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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글로벌센터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
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.

○ 인천경제청은 코로나 19가 확산된 이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한국
어교실이 지난해 총 3기에 걸쳐 36개 반이 운영됐으며 500명에 가까운 외국
인들이 수강했다고 10일 밝혔다.  

○ 수강생인 에마 나카이 씨는 “처음에 한글도 모르고 한국에 왔는데, IFEZ 글
로벌센터에서 한국어 강좌를 1년 넘게 수강하면서 지금은 일상 생활에 큰 불
편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”며 “정주 외국인의 입장에서 
IFEZ 글로벌센터에서 이렇게 수준 좋은 한국어 수업을 제공해주는 점에 늘 
감사드린다”고 말했다. 

○ 한국어 교실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강화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일
환으로 IFEZ 글로벌센터가 무료로 운영 중이며 초급, 중급, 고급 등 다양한 
수준의 질 높은 강의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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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천경제청은 올해 한국어교실 운영 방침을 최근 확정, 1기를 10일에 개강하
해 총 14주간 운영한다. 대상은 1순위가 IFEZ, 2순위가 인천시 거주 외국인
이다. 

○ 특히 올해에는 녹색기후기금(GCF) 등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
로 하는 점심 회화 수업을 추가 개설해 정규과정 11개반, 특별과정 2개반을  
운영할 계획이다. 

○ 정경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“IFEZ 글로벌센터 한국어 수업을 수
강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
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정주 외국인에게 질 
높은 한국어 강의를 제공, 언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
혔다. 

○ 한편, IFEZ 글로벌센터에서는 한국어 강좌 운영뿐만 아니라 지난해 「제1회 
IFEZ한국어 말하기 대회」를 개최한 데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외
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다. 

  


